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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교 시노드에서 오푸스데이 단장주교의 담화
에체바리아 오푸스데이 성직자치단장 주교는 세계주교 시노드 교부로서 새복음화와 청소년 교리교육에 관한 담화를 전달했다.
2012-10-16.
하느님의 백성은 항상 모든 주교들과 사제들이 성사생활과 사목생활을 거룩하게 원합니다. 성직자들은 신앙의 모범이 되야합니다. 성체성사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신심이 가득하게 고해성사를 집전하며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총안에서 살아야만 다른 사제들에게, 그리고 모든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사없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에서의 향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아르스의 본당신부 성인, 오상의 비오 성인이나 호세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과, 복자 요한바오로 2세같은 성인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교황 베네딕도 16세께서 말씀하셨던 과 같이 고해성사를 사랑하는 것이 좋은 목자가 되는 것이고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것입니다. 고해소에 사제가 자주 앉아서 신자들의 죄를 사하는 사목을 행하면 수 많은 사제 성소, 수도자 성소, 가정 성소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성장하고 인간적으로 잘 준비된 강론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신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강론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달하는 훌륭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성직자들은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선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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